
한일미래포럼 참가 후기 

한일관광산업팀 정지현 

8 월 13 일부터 16 일까지 약 4 일간 일본 요나고 에서 한일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일본 방송국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참가자들과 다함께 모여 숙소로 

출발하였습니다. 산레이크 숙소까지 가는 동안 아름다운 요나고의 풍경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최근의 시국 탓에 일본까지 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시국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토픽을 맡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안전교육과 시설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한국과 다른 일본 문화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내는 동안 규칙과 규율, 예의를 잘 갖추고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가볍게 정리한 뒤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일본친구들까지 정말 낯설지만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공부했던 

일본어를 총 동원해서 어색한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일본친구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주로 양국에 여행 경험은 있는지, 한국어 또는 일본어를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첫 식사를 했던 식당도 

그림 속에서 밥을 먹는 듯 한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풍경이 아름다웠고, 일본식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즐거웠습니다.  

첫 토론은 일본 측 사회자를 중심으로 가볍게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언니 4 명과 한국인 친구들 5 명이 통역을 거쳐 이런저런 사전에 정했던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각자 조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가끔은 상대의 언어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첫 토론시간 이후 숙소에서는 두 명의 일본인 룸메이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은 어색하고 한국어가 서툰 친구와 소통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제가할 수 있는 

일본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 친구들도 한국어로 노력해 줘서 4 일간 같은 방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어만 사용하다가 귀국하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고 친구들도 상냥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종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관광팀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가자가 지나친 자료에 

대한 집착과 맥락을 잡지 못하는 진행으로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고 통역자와 사회자가 힘든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리더 역할의 중요성과 서로간의 경청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의 피력 뿐 아니라 조별활동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 되는 가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둘째날 종일 진행되었던 토론이 있기 전, 아침 일찍부터 

화창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골 풍경을 여유롭게 둘러 볼 

기회는 여러 번의 일본여행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는 다른 

조의 참가자들과 한 팀이 되어 신사를 구경하고 맛집에서 음식을 먹고 사진 찍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 바쁜 일정 속에서 엄청난 힐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관광당시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있었던 셋째날은 아침부터 마무리 작업과 피피티, 대본 작업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으나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 하지 못한 

점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예민한 문제인 만큼 덜 날카로운 발표를 

준비하려 노력하다 보니 어떻게 정리를 해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조의결과물을 

확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포럼의 참가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관해주신 기자님의 진솔한 대답도 듣고 한일간에 궁금했던 점들을 조금이나마 솔직하게 듣고, 

서로의 의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이었던 발표시간 후에는 맛있는 바비큐파티가 있었고, 3 일간 동고동락했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며 폐회식과 마니또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준비해갔던 선물을 전달하고 

서로의 마니또가 누군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것 또 큰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인 

대표로 MVP 로 선정되어 지난 3 일간의 노력과 애정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사에서 뽑았던 운세에서 이번 여정에 의미를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정말 

운세대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얻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계기는 일본 친구들과 평소에 하지 못할 얘기들을 ‘진솔하게, 대놓고’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럼 신청을 했던 5 월과는 다르게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예민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처음엔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어쩌면 양국의 

대표가 되어 나누는 자리가 너무나도 뜻 깊었습니다. 포럼의 회장님이 저희에게 폐회식에서 

‘여러분은 차세대가 아닌 현세대 입니다’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지난 3 일간 현 

세대를 대표할 우리가 어쩌면 작은 발판을 닦은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해외를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가는 동안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후기를 쓰는 지금 애를 

쓴 시간들 전부가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후회없는 4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